
끝없는 기도의 응답 ❧

한국대학생선교회의 총재인 김준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.

년대 초 사랑방 운동을 하면서 몇 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했습니다70 .

왜냐하면 전국 만 천여 부락에서 사람들을 모아 훈련을 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1 4 .

믿음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간 목사님은 국제 총재인 빌 브라잇 박사를 만나 사정을 이야기

했습니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. .

도울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가능한 사람이 없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이었

습니다.

하루는 작정을 하고 다시 빌 브라잇 박사를 만나 부탁을 했습니다.

그러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드릴까요 라는 말에 나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? .“ ”

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‘ ’

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.

그리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보증수표가 아니냐고 했습니다.

나는 실망했습니다.

그러나 곧 아 그렇구나 어째서 나는 사람을 믿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가 라고 깨! . ? !‘ “

닫게 되었습니다.

그 일이 있은 지 열 나흘이 지난 후에 은행에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.

나중에 안 사실인데 빌 브라잇 박사는 설교를 하다가 자신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 했,

다고 합니다.

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칠 줄 알면서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

데 그때 사실은 너무 돈을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피할 생각으로 말씀을 읽어 주었다는 것,

입니다.

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해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

설명했다고 합니다.

집회가 끝난 후 어느 실업인이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꼭 이 말을 물어보고 싶었습니“

다 그에게 돈을 들려서 보냈습니까 라고 묻자 사실은 말만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했. ?” “ ”

습니다.

그러자 그럼 내가 돈을 내겠소.“ ”

이렇게 해서 후원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.

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.

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고 구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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